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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튬이온전지의 음극 물질의 저장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. 현재는 흑연을 

음극으로 사용하고 있지만, 이차전지가 점점 소형화하면서 음극 물질의 용량이 매우 중요하다. 산화

주석은 저장용량이 매우 큰 음극물질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. 하지만 아직까지 흑연보다 낮은 용량

을 나타내고 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화주석을 활성탄과 산화티타늄에 담지하여 음극물질을 

제조하였다. 전지테스트를 위해서는 제조된 산화주석 혼합물을 흑연과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음극으

로 사용하였다. 제조된 물질의 결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XRD, SEM을 사용하였다. 포우치형 전지

를 제작하여 충방전 실험을 수행하였다. 산화주석이 활성탄의 기공에 담지되면 분산도가 향상되어 

단위 무게당 표면적이 매우 크게 된다. 즉 나노크기의 입자들이 기공에 분포하게 된다. 이 경우에 리

튬이온이 산화주석과 쉽게 결합할 수 있게 된다. 하지만 활성탄의 전기전도도가 매우 낮으므로 이를 

보완하기 위하여 흑연을 일정량 첨가하였다. 활성탄 대신에 산화티타늄을 사용하여 같은 실험을 수

행하였다. 현재까지는 전지의 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없었다. 향후 다양한 담체를 사용하

여 산화주석을 담지 시킨 후에 전지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이다.  




